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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that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atheistic film crews in awareness of the violence of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overall job satisfaction(job 
satisfaction,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In order to do this research, t-test and binary 
logistics analysis are used with the survey data obtained by 364 film crews of various jobs 
(production, filming, lighting, editing, planning, scenario, etc.) and staff level (director∼third 
and below). This The main facts revealed by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hristians and 
atheistic people) in the area of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job environment, bu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Christian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crews without religion. Second, the awareness of 
violence in film contents has confirmed that Christians have a much more critical perception 
than atheistic crews. Criticism of film violence and job satisfaction concluded that i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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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between Christian and others with no reli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actively utilize Christian film crews as useful 
human resources to be used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mfulness of film 
violence.

Key Words : film crew, violence, consciousness, job performance capacity, job satisfaction

Ⅰ. 서론

영상매체는 시청각 매체로서 텍스트에 기반을 둔 매체에 비하여 메시지 전달효과가 

강력하고 효과적이기에 점점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만, 영상매체의 역기

능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영상콘텐츠 내용 및 연출(표현)방식 등에 따라 영상

매체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상제작인력

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영상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폭력성’(violence)이 강한 영상물이 유해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은 다양한 장르영화 및 영상물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누

구나 마음만 먹으면 폭력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영

화나 TV 방송물 뿐 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에 접속해서도 폭력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의 주 소비층을 이루는 10-20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출생하

여 성장한 세대로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시청에 매우 익숙하고 활발한 세대이다.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연령대인 이들이 폭력적인 장면들이 들어간 영상물

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매체를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

되어 있다. 

하지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을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박찬욱 감독

이나 김기덕 감독의 작품 들 중에서는 매우 폭력성이 강한 장면들이 연출된 영화들이 

꽤 있지만 다수의 작품들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여 명작의 반열에 올라

가 있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측면(폭력성의 내

용, 예술성, 연출의 완성도, 시청자의 인지능력, 정서적 성숙 등)에서 고려되고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 연령 제한 등의 검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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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물의 유해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령제

한가대로 콘텐츠의 시청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폭력적인 연

출장면을 담은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폭력적인 장면이 

줄 수 있는 위해성에 취약한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들

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경험 뿐 만 아니라, 폭력상황을 관찰한 경험 또한 사람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여 왔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제민ㆍ김정휘,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

인 영상물에 대해 노출빈도가 높아질수록 폭력적인 행위나 언어를 더 수용적으로 받

아들이고 비행행동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실제로 영상매체에서 표현된 폭력성, 비행, 범죄 내용을 모방ㆍ학습한 범죄가 현실에

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 또한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실제로 영화 <그놈 목소리>를 모

방한 유괴범죄가 일어났고(서울신문, 2007), 미국 덴버시에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중에 영화속 악당을 모방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뉴데일리 2012).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폭

력성 및 공격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모방ㆍ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

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특히 취약하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영상물에서 재현된 폭력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폭력성에 

둔감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물 

폭력성이 지닌 유해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폭력성

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상제작인력들은 영상콘텐츠의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영상물에 관한한 전문가 집단이다.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상

물에서 다룬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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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은 이웃에 대

한 사랑의 출발이다(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중

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 18; 신명기, 23: 24-25, 24: 12-13, 14: 21; 마

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로서 사람들이 어떤 사안 

및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수ㆍ장성수, 2010: 34). 사람들의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선행연구자들은 

강조한 바 있다(김성수ㆍ장성수, 2010: 34).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제작인력들 중 기독

교인들은 무교인들에 비해 폭력성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은 과연 무교인 영상제작인

력들에 비해서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비판의식을 가

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성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성수ㆍ장성수, 2010: 34)를 토대로, 기독교인은 무교인 

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종교적 배경(기독교 유무)과 

같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영상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영상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을 영상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

서 동시에 예술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최인이ㆍ강윤주, 2010; 하철승, 

2014; 이희진, 2018). 영상제작인력들의 정체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한 이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영상물

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서 예술가라는 강한 정체성의 영향에 의해 상쇄될 수 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의 구별된 특성을 영상 속의 폭력성

에 대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예: 

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두 집단 간에 과연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

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활용을 모색하

기 위한 선행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닌 본 연구에서, 만약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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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력으로서의 자질 및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고 자신의 직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

족 수준이 오히려 무교인보다 저조할 경우에는, 영상물 폭력성 대처를 위한 유용한 인

적 자원으로서의 활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

제작인력의작인력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

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직무, 직업환경) 대한 만족 수준 등은 어떻게 구별되는

지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판의식이 전문직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며 직업만족과 직무

동기 및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Cournoyer, 2000; 

Rainely, 2009: 301).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예: 

전문성, 업무효능감 등) 및 직업에 대한 인식(예: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등도 함께 

포함시켜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별 짓는 유의미한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ㆍ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논의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 비해서 영상 속 폭력성에 대해서 과연 더 비판

적인지, 그리고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에서도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자

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

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과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업무효능감 및 전문성 등 업무수행역량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

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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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이 미치는 영향

폭력성이 강항 영상물을 시청 혹은 관람하는 것이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 연구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연구

가 많았다.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많이 시청한 아동들은 아이들 간에 실제 싸

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리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rabman &　Thomas, 1974; Thomas, Horton, Lippincott, & Drabman, 1977).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이 담신 영상물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비행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수용수준도 높

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우형진과 김성벽(2006)은 폭력물

에 얼마나 반복되게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신체반응을 측정하였는데, 폭력적인 영상물

을 과다하게 시청할수록 폭력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결국 폭력에 둔감화 된

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로 밝혀내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텔레비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

에서 폭력적인 TV장면을 시청한 대상자는 세 가지의 유형의 유해성이 드러난다고 밝

혔다. 첫째로는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두 번째 유해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이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해성은 폭력적

인 행위와 언사에 대하여 점차 둔감해 진다는 것이다(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우형진ㆍ김성벽, 2006: 191 재인용).

이처럼 그동안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이 영상을 보는 수용자에게 어떠한 유

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용자 입장인 아닌 영상

을 만드는 영상제작인력의 입장에서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

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영상물의 폭력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이 아닌 사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 인력 간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이 대한 인식에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들의 개념적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근

거(rationale)는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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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범주화 이론 그리고 과제가치이론(Wigfield and Eccles, 1990) 등이 될 것이다.

2. 사회정체성 이론

사회정체성 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준ㆍ이희진, 2017: 201).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쉽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

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한다(Tajfel, 1978,; 장미향ㆍ정한기, 2007: 79 재인용). 

다양한 집단현상을 사회정체성의 효과로 설명하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은 사회정체성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집단현상을 설명하고 있다(Tajfel, 

1978). 사람들의 자기지각은 개인으로서의 자기지각(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내집단 범

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지각(사회정체성)의 연속선을 따라 변화하는데, 국적, 종교, 성,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

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 틀이 된다(장미향ㆍ정한기, 2007: 79). 

사회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

는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

다. 월시와 미들턴(Walsh & Middlton, 1984)은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로,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 설명하였고(김성수ㆍ장성수, 2010: 34), 월

터스(Wolters, 1992)는 종교적 신념은 세계관이라 했다. 즉, 종교적 신념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종교는 사회학적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하였다(김성수ㆍ장성수, 2010: 34). 

“약자에 대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등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

조해온 보편적인 가치이다”(이원준ㆍ이희진, 2017: 201).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은 부

적 상관성이 있고(김성수ㆍ장성수(2010: 40), 종교적인 또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타인을 돕는 성향이 높으며(Batson et al., 1985: 198; 김샛별ㆍ이호담, 2018: 110 재인용), 

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 및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종교

인이 지닌 구별된 특성(salience)을 시사해주고 있다(장훈태, 1991). 이웃에 대한 사랑

은 기독교인 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18, 신명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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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4: 12-13, 14: 21; 마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타인

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전제로 한다. 즉, “이웃사랑은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으

로부터 출발”하고 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김재민, 2016: 47). 이러한 맥락에

서,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상당히 비

판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영상은 매우 강력한 매체임으로, 폭력성

이 강한 영상물에 많이 노출 될 때, 폭력에 대하여 점차 둔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때, 폭력성을 모방 및 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바 있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

제민ㆍ김정휘, 2004).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될 때는, 글

과 같은 텍스트로 표현될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가치와 완전

히 상반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핵심가치인 기독교를 믿는 영상제작인력의 경우, 영

상물에서 표현된 폭력성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할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 가치관에

서 폭력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다”(배은주, 2015: 101). 폭력은 반기독교적인, 비인격

적인 행위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 간에는 부적 상관성(배

은주, 2015: 109)이 있고, 기독교인 고등학생의 신앙적 성숙이 친사회적 성향과 높은 

상관성이 있지만, 비행과는 부적상관성(김성수ㆍ장성수, 2010: 40)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김성수ㆍ장성수, 2010: 34)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

판의식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보다 훨씬 더 뚜렷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연구문제1].

영상제작인력들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서 두 집단(기독

교인 영상제작인력 vs.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

적 근거는 빈약하다. 종교 및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사회기능 및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정진방, 1997), 부

부간 결혼만족 및 효율적 의사소통(박병윤, 2001),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전교식, 

2002), 친사회적 행동 등과 정적 관련성(김성수ㆍ장성수, 2010)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및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혹은 무교인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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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간에 어떤 집단이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이 높을 것인지 혹은 낮을 것인

지를 가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설정한 것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전문적 역량과 직

업만족 수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영상물 폭력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인 영상

제작인력을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과제의 성격을 지

닌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영상제작인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 및 자질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 영상

제작인력들과 적어도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전문적 역량에서도 결

코 뒤지지 않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로 인한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영상물 제작물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상제작인력들은 전문

가로서의 분명한 비판의식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과 함께, 자신의 성과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의식은 전문직인

(professionals)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및 역량이고(Cournoyer & Klein, 2000), 직

업만족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동기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를 고려할 때(Rainely, 2009), 기독교 유무에 따른 영상제작인력의 특성파악에서, 영

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를 설정하여 영상

제작인력들의 전문적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도를 두 집단 간에 비교ㆍ분석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연구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과제가치이론

과제가치이론은 앳킨슨(Atkinson, 1957)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ey-value theory)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론이다(김샛별ㆍ이호담, 2018: 108). 위스필드와 에클스(Wigfield 

& Eccles, 1992)는 기대와 가치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과제가치’를 “개인

이 특정 과제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중요성, 가치로움, 흥미, 유용성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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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정의하였다(김샛별ㆍ이호담, 2018: 109; 한순미, 2004: 334).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 흥미, 유용성과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과제의 가치를 높게 

지각할 수록 과제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및 성취감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김샛별ㆍ이호담, 2018; 정혜승, 20005; 한순미, 2004; Bong, 2001; Bures et al., 

2002; Miltiadou, 2000).

Eccles(1983)는 성취과제가치(achievement task value)를 정의함에 있어서, 획득/성취

가치(attainment value),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유용성(활용)가치(utility value), 비용

(cost)등 네 차원에서 설명하였다(Wigfield & Eccles, 1992: 16). 영상제작인력이 폭력성

이 강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가 내면화된 기독교인 영

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의 의미와 가치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획득/성취가치 관점에서 보면, 자기도식(self-schema)의 핵심적인 

측면(salient aspect)을 승인 또는 비승인 할 수 있는 과제를 맡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은 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된 이웃에 대한 사랑

의 핵심가치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수행을 위한 활동(activity)을 하면

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흥미, 관심을 갖게 하는 내재적 가치 또한 감소될 것

이기 때문이다. 셋째, 활용/유용성 가치는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를 얼마나 유용하게 느

끼는지를 의미한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이 강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 

제작 업무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활용/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성취가치, 내재가치 그리고 활용/유용성 가

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볼 때, 폭력성이 강

한 영상물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연구질문 

1)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rationale)로 제시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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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survey)를 위해서 영화 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촬영감독조합, 조

명감독협회, 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필름메이커스 등 대표적인 영화인 유관단체

들과 본 연구자가 사전 접촉을 하여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각 단체

는 소속회원들에게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온라인 서베이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모발일(2)에서 설문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오픈 링크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이희진, 2016: 101; 2018: 287). 

약 7개월에 걸쳐서 설문조사(2014.8-2015.2)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전체 응답자(402명) 중에서 종교배경

을 검토하여,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무교인(240명)과 기독교인(124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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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최종 표본수는 364명이다.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빈도분석은 [Table 1]과 같다.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기독교인은 124명(34.1%),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무교

인’은 240명(65.9%)이다. 남성은 237명(65.1%), 여성은 127명(34.9%)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155명(42.5%)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15명(31.6%,), 40대(78명, 21.4%), 

50대 이상(16명, 4.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직급을 보면, 감독급(150

명, 41.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퍼스트급(89명, 24.5%)이 많다, 세컨드급(61명)은 

16.8%, 서드급 이하(64명)는 17.6%로 상대적으로 분포비율이 낮은 편이다1). 결혼상태

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전술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은 본 연구모형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이기도 하다. 

Table 1. Frequency of Controlled Variables by Group(Christian / Atheists)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N (%) N (%)

Gender
Male 237명 65.1% Marital 

Status

Single 271명 74.5%

Female 127명 32.9% Married 93명 25.5%

Age

20 -29 115명 31.6%

Job-

Status

Director 150명 41.2%

30-30 155명 42.5% First 89명 24.5%

40-49 78명 21.4% Second 61명 16.8%

50 - 16명 4.4% Third - 64명 17.6%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는 종속변수 한 개(기독교 vs. 무교)와 통제변수(성

1) 영화제작인력의 세부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다(연출, 촬영, 조명, 제작, 미술, 녹음, 분장, 의상 등). 

그리고 각 영역마다 경력과 할당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4개의 직급으로 나뉜다. 제

일 상위직급은 감독급으로 영화의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미술감독, 조명감독 등도 감독급에 속

한다. 감독급 아래에는 어시스턴트들이 있는데 제일 상위 어시스턴트를 퍼스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은 세컨드 그 아래는 서드 혹은 필요에 따라 서드보다 아래에 막내라는 이름으로 스태프를 추가하

기도 한다. 감독/퍼스트/세컨드/서드/(막내)의 분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화스태

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공식 지칭용어이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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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를 포함한 주요 독립변수들(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

능감,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 유무’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독교 종교를 가

진 사람을 구분한 단문항 이항변수(0=무종교인, 1=기독교인)이다.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직급’,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

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을 참조하였다(이희진, 2016; 2018). 영상물콘텐

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척도는 단문항의 5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전술한 측정도구의 주요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 값)

는 [Table. 2]에서 요약ㆍ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f Instruments(Scales)

Categoy  Variables Number of Q.. Score Main contents and reliability of the scale(Cronbach's ⍺)

Perception 

of Violenc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1 1-5

The content of violent film increases people's 

violence and copycat crime "

Overall Job 

Satisfaction

Job-Satisfaction 2 1-5

Assess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y 

work and the degree of pride in my work

(Cronbach's ⍺ =.640)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5 1-5

Assessment of satisfaction with wage and income 

levels, overall work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rationality of promotion opportunities,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Cronbach's ⍺ =.684)

Job 

Performance

Ability

Job-Efficacy 4 1-5

Satisfaction with job performance ability, advantage 

about job performance, strength for work

(Cronbach's ⍺ =.777) 

Professional 

Capacity
5 0-1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kills, artistry and 

creativity, theoretical and academic knowledge, 

common sense and basic literacy, and the ability 

to read treads at work 

(Cronbach's ⍺ =.763)

Control 

Variables

Gender 1 0-1 0=male, 1=female

Age 1 1-6
1= under 25, 2= 25-29, 3= 30-34, 4= 35-39, 5= 

40-49, 6= over 50

Marital Status 1 0=single, 1=married

Job- Status 1 1-4 1=director, 2=first, 3=second, 4=third an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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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 영상제작 인력들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영상물 폭

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만

족도(직무만족,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주요 변인들(영상물에 대한 폭력인식, 직무만족도,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업무효능

감, 전문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비교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배경 등이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연봉, 결혼상태 그리고 직급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을 통제변수군에 포함시

켜 함께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20대와 30대가 74.1%에 이르고 40대(21.4%)와 50대 이상

(4.4%)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상은 최근 우려되는 영화제작인력들의 현장이탈 문제

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

다 약 3배 정도 많은데, 이는 응답자들 중에 약 64%이상이 20대 혹은 30대 연령대인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124명)중에는 약 36%

이상(44명)이 기혼자이지만, 무교인의 경우는 기혼자가 20%(49명)정도로 기혼자의 비

율이 훨씬 낮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제작인력들의 경우에도 기독교인이 무교인에 비해

서 결혼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봉(지난 3년간의 연봉 평균액수)는 약 1967만원인데, 응답자

들 중에 약 66%가 상당한 경력이 요구되는 감독급 및 퍼스트급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화제작인력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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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847만원)에 비해서 무교인(2103만원)의 평균연봉의 액수가 다소 높지만, 이러한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두 집단 비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

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력 등)의 각 평균값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 두 집단(무교인, 기독교인)간에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3]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 y Group(Christian/Atheistic)

Major Independednt variables 

Total Group

(N=364)

Means(SD)

Atheistic Group

(N=240)

Means(SD)

Christian Group

(N=124) 

Means(SD)

t-value p-valu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2.4900(1.2210) 2.3900(1.1740) 2.6900(1.2890) -.3020 .138

Satisfaction of Job(task) 3.7418(.7418) 3.6271(.7919) 3.9637(5.7443) -3.370 .000

Satisfaction of Job Environment 2.9835(.5927) 2.9258(.61530) 3.0952(.5310) -.1693 .224

Job -Efficacy 3.9251(.5690) 3.0963(.5840) 3.9617(.5840) -.0555 .378

Professional Capacity 3.1527(.7505) 3.1183(.7880) 3.2194(.6701) -1.2820 .201

주요 변인들(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의 

척도(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업무효능감’(M=3.9251)과 ‘직무만족’(M=3.7418)은 

‘전문성’(M=3.1527)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 ‘직업환경만족’(M=2.9935)은 척

도의 중간값(3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M=3.718)에 비해서는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 등 5개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서 두 집단(무교인 집단, 기

독교인 집단) 간에 비교해 보았다. t-검증 결과, ‘직무만족’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무교인 영화제작인력들에 비해 기독교인 영화제작인력들이 자

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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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변인들, 즉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

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직무만족 만

이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을 구별짓는 유일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

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특성이 두 집

단을 구별짓는 특성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변수의 평균값

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t-검증은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을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

인)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독립변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한 효과

를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

을 해 보면, ‘기독교 유무’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determinants)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기독교 유무 관련 변인파악을 위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기독교 유무’(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determinants)을 

찾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목적은 독립변

인들의 설명력 자체(베타 계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반적으로 각 개별 독립변인의 

적절성 정도를 승산비(odds ratio)를 토대로 검증하데 더 목적을 둔다(이원준ㆍ이희진, 

2018). 로지스틱 분석은 승산비(odd ratio)에 근거하여, 개별 독립변수의 척도값이 한단

위 증가(또는 감소)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즉, 어떤 

특성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을 구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인들을 크게 네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성에 대한 인식 평가 영역(‘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파악을 위한 영역(‘직무 만족’, ‘직업환경 만

족’), ‘업무수행능력 평가 영역(‘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이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이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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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특성을 구별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포함된 인구사회

학적 배경변인들 중에는 ‘성별’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영상

물 폭력성에 문제의식’, ‘직무만족’과 함께, ‘성별’과 ‘결혼상태’등이 영화제작인력들 중

에서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의미있는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 변

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폭력물에 대한 문제의

식’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영화제작인력들이 무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262배씩 증가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job)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한 단

위씩 증가할수록, 무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2배(2.079)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Table 4. Binary Logistic Anaylsis and Marginal Effect Analysis

Categoy Variables
Beta-

Coefficiency

Standard

Deviation

P

Value.

Odds 

Ratio

Perception of 

Violenc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232 .099 .019 1.262

Overall Job 

Satisfaction

Job-Satisfaction .732 .220 .001 2.079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188 .237 .428 1.207

Job Performance

Ability

Job-Efficacy -.418 .268 .118 .658

Professional Capacity .200 .200 .318 1.221

Demogrphic

Background

Gender .616 .270 .022 1.852

Age .151 .134 .262 1.163

Marital Status .630 .306 .040 1.879

Job- Status -.008 .163 .961 .992

Constant -5.738 1.431 .000 .003

-2 log Likehood .425.806, Hcosmer & Lemeshow test χ²= 10.942 df=8  P. 205

Model χ²= 41.1869 df=9 P <.000,  Nagelkerke  ℜ²  .148  분류정확 67.9%

영화제작인력들의 ‘업무효능감’, ‘전문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영역은 무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 짓는 특성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제작인력들

의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자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

변수들 중에 기독교인과 무교인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성별’ 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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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각 변인들의 승산비(odds ratio)를 근거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본 조사 

응답자인 영화제작인력들 중에 남성이 아닌 여성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은 약 

1.852배 증가하고, 미혼자이 아닌 기혼자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879배 증

가한다. ‘성별’과 ‘결혼상태’는 주요 독립변인이라기보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 등이 이들의 종

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요약ㆍ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124명)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240명)에 비해 영상

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더 뚜렷하였다(odds, 1.262). 둘째,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무

에 대한 만족수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교인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odds, 2.079). 셋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들의 전문성과 직무만족

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에 비교해본 결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성 및 직무

만족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제변

수군(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서 남성(odds, 1.852)이 많고, 

기혼(odds, 1.8979)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기혼율이 더 높은 것은 결

혼 및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가치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서 남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힘든 현장작업이 많은 영상제

작현장의 특성과, 성별 역할에 대한 규범에서 기독교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영상제작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전문성, 업무

효능감)에서는 무교인과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교인에 비해서 영상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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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분명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도 만족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는 구별되

는 중요한 특성(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제를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

문인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 및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업무효능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나 최근 한국영화계의 조직폭력배

와 같은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면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은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자극적이며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영상들이 제작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

다 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고자 기여하는데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뜻이 있는 기독교 영화인

들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나 가톨릭영화제, 서울기독영화제 등을 통하여 사랑과 인간애

가 잘 표현된 영화들을 상영하고 사전제작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없이 감동과 인간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데 작게

나마 기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꼭 기독교 영상콘텐츠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만드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영상콘텐츠를 만든다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

는데 주력해왔고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의 주 시청층은 기존의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았

다. 물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와 같은 다큐멘터리는 극

장에서 4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일반관객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는 극

히 드문 몇몇의 케이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

되어 폭력에 둔감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증가시킬 위험성은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상

콘텐츠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영상물의 폭력성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

었지만 시사수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영상물의 폭력성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자의 연령에 대한 제한 등을 명기하는 

내용 등의 검열장치에만 초점을 둔채,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

적인 방안모색이 없어왔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상업적으로도 성공

할 수 있는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기독교계도 관심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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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의식 있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에 대한 제작지원들도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비영리 기독교 방송인 CGNTV는 일체의 광고 없이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아직 상당수가 기독교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지만 CGNTV에

서 몇 년 전 론칭한 온라인 채널인 KNOCK는 젊은 감성으로 종교와 크게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상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곳곳

에서 작은 발걸음이나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감독을 줄 

수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상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하여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기독교 영화인들이 출연하여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팟캐스

트와 같은 활동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보

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잘 담겨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감

동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폭력적인 영상물의 제작을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일반 관객들이 서서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기 보다 감동이 있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앞으로 

영상콘텐츠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10대 20대 기독교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영상업계는 많은 부분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업계 특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며 영상작업을 해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영상업계 특

유의 친목도모적인 분위기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향락적인 문화가 만연한다. 또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더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등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도 많은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 그래도 그런 환경

에서 업무효능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한 기독교 제작인력들은 영상제작을 꿈꾸는 

청년기독교인 들에게 정말 양질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네트워

크가 형성이 되어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청년들이 영상제작 업계에 

더 많이 진출을 한다면 상업적인 영상물에서도 폭력성이 줄어들고 양질의 영상물이 

만들어 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프리랜서신분으로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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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다수인 영상업계의 특성상 이 기독교 제작인력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

워크를 기독교계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유니언이나 

길드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온라인에서라도 개개별이 등록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과연 영상제작인력들 자신들은 과연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서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

상제작인력들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연

구를 통해 입증할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본 연구는 개척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내용에서 명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

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단문항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만을 한 것은 명백한 한

계점이라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폭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예: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학대 등)과 폭력자와 피해자의 상황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군으로 포함되어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분 짓

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선택된 ‘결혼상태’ 와 ‘성별’은 주요 독립변수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간을 구별지을 수 있는 중요한 특

성으로 확인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기

독교인의 ‘결혼상태’ 와 ‘성별’에 의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연구에서

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상태’ 및 ‘성별’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 분석이 용이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영상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

로,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을 감소하는데 어떠한 것이 장애요인들이 되고 있는지, 개

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 연구와 함께 심층 면접에 기

초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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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능력(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만족(직무만족,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등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인력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직종(연출, 촬영, 조명, 편집, 기획, 시나리오 등) 및 직급(감독급-서드이

하)의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364명)으로 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평균비교(t-test)와 이

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수행능력 영역(업무효

능감, 전문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은 기독교인들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영상콘텐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무교인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이 훨

씬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상콘텐츠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

식’과 ‘직무만족’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과 이로 인한 유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안모색을 위

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영화제작인력, 폭력성,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직업만족




